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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재정 전망과 운용 방향

1. 2017년도 재정전망

○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치하는 가운데 낮은 물가상승세,

미국 대선 결과 등 국제경기의 불안정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

○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세출 수요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지출 소요가 지속 증가하고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지방재정운용 여건

 세입전망

○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지방소득세와

체납세의 감소에 따라 지방세 총액은 5% 소폭 상승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 정부의 지방교부세 총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내국세 감소분 반영과 배분방식 변경에 따라 2016년 수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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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비보조금) 화물자동차고지 건설, 도시재생사업, 도서기반

확충사업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

 세출전망

○ 국민행복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확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 높음

○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는 도로건설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 및 주민 수혜도를 감안한 재정 배분 노력

3. 2017년도 재정 운용방향

○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와 재정지

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적극 발굴 및 투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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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제1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 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계 652,913,046 22,347,389

일 반 회 계 544,899,628 16,346,988

특 별 회 계 108,013,418 6,000,401

기타특별회계 20,030,612 600,917

∙ 주택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786,340

15,091,684

3,816,913

335,675

23,590

452,750

114,507

10,07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87,982,806 5,399,484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000,000

57,982,806

8,000,000

660,000

1,739,484

3,000,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47,269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